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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냉회 '인c써 오리O삐이뉜

‘‘WeLc이Ae.r○T◎N5elwoMeN'5αNIve빠rY!!”평가서

1차 평가 : OT기획단 2월 28일

2차 평가 : 집행부 3월 4일

1. 준비과정

㉿섭의 : 섭외는 전체적으로 순조럽게 되었으나, 중간에 누가 누구를 섭외하고 지속적인 연락밍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리) 연락처를 확보하는 테에 너무나도 많

은 시간이 걸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기자재 : 신상대 시설을 너무 믿은 관계로, 음향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없어, 기지재에 대한 노우하우를 갖고 있는 시람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당일

엠프가 작동되지 않았고, 특히 신상대 시설은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었디는 것을 당일 깨닫게 되

었다.

●선전 : 역시나 선전 주체가 없는 관계로, 선전일이 적절하게 분담되지 못했다. 결국, 디른 일을

맡은 한두 사람이 선전일에 때달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전체적인 분담/준비 과정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선전물(PC)은 예쁘고 눈에 띄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각 학쟁회로 돌리기로 했던 ‘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선배들은 우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도 몰

랐다

선전은 단순히 선전물을 만들고 붙히는 일만은이닌데,전전 주체가 없었던 관계로 ‘시람들을 어떻

게 우리에게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오기로 약속했턴 사람들만 오고 대다수의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데에는 실패했다.

●편집 : 편집 주체가 뒤늦게 확정되어서 우리의 의도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리플렛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졌으며, 또한 우리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나지 않았다. 재학생도 아

닌 신입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우리의 의도/기조가 보다 세심하게 고려되었어야 했으나

리플렛은 지면상 너무 부족하기도 했다‘

●기획단운영 : 예초에 기획단을 구성히키로 한 것은, 준비괴정을 집행부로부터 분산시키는 것이

었으나 기획단 섭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집행부들이 모든 준비를 하는 결과가 니왔

다.

2.  당일 행사 진행

●아침에 많은 사람이 늦게(!) 오는 바람에 변회된 틀을 공유히지 못했다. 당일분탐체계가많이

깨 졌다.

●리플렛 배포계획이 획인되지 않아 리플렛 배포가 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그래도 준비과정

에서 선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는톄, 당일 리플렛 배포마저 ‘삥꾸'가 나버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

지 않았는가. . “



●사물놀이 : 견已명이 상당히 좋았으며, 사물놀이에 모두 감격하는 분위기. 오프닝으로 아주 적절

했 다 .

●영상물 : 처음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으나 이후 순흘죠롭게 진행되었다. 짜집기 한 티가 좀 많이

니키도 했다.

●좌담회 : 선배들이 출연한 것이 좋았으펴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그러나 이후 김현미 선쟁님께서

약간 ‘홍분'하시는 비람에 내용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1부/2부로 나눠져 있던 핀이 하나도 묶여 공연이 아닌 좌딤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다행이

었다. 그러나 역시 그러다 보니까 황보령씨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각본같은 여

성으로서의 일상에 틈새를 찾아낸다'와 같은 기조가 이닌, 단순한 ‘게스트 공연,으로 끝나고 말았

다. 결과적으로 썰령했음.

●기자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일 황보령씨 공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사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3. 이후

평가가 거의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져 보다 세밀히 하지 못했다. 또한 섭의자들 ‘뒷처리’를 제

대로 못했다. 황보령씨와의 평가는 불가능하더라도 좌담회팀과 다시 한 번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

어 니름대로의 평가를 공유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항상 행사를 하면 모두 지치고 긴장이 풀려 평가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후 사업을

생각한다면 사실 평가과정이 괴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준비일정에 평가일정도 함께 잡아 긴장이

풀리기 전에 평가를 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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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아미

수신: the other(여성주의 문화 실험 ???)

오여/(퀀주의 귀페 기획q上‘ , . 오

#ocl성주의 은'l.페.. 어떻γ11 ol용할.nl.요?

. 우선 기존의 여학생 휴게실을 이용하던 여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예전처럼

낮잠도 줄기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더 좋은 공간이 되도록 바꾸려 합니

다..!! ~~

. 우선.. 휴게실의 기능에 덧붙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주의 문화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겠지요;

. 영화 상영 계획.. 페미니즘 영화라든지, 괜찮은 영화를 한 편씩 정기적으로 상영했으면

합니 다“

. 학술국과의 연계- 학내에 많은 여성학 관련 수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를 필

요로 하지만 총여실에 드나들기가 약간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카페에 총여실에 있는 자료 목록들을 비치하면 그곳에서 목록을 찾은 뒤, 총

여실에 자료를 찾으러 오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런지요“

. 날적이나 게시판을 만듭시다! - 서로의 취미나 공통된 관심사로 많은 분들이 모일 수도

있는 연계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친근한 장소라는 느낌도 풍길 수 있

겠죠..

. 생리대 배치- 어떤 행사가 있다면 무료로 협찬 받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냥 화장실처럼 자판기하나 들여 놓는 것도...

. 기획행사-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벼룩시장을 할 수도있을 것이고, 흠.. 또 멀 할 수 있

을까나.. -_-;

. 이건 갑자기 생각 난 건데요.. 그래도 이름이 카페인데. 커피 자판기 하나 정도 들여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관 1층에서 커피 뽑는 것도 귀찮은데. ~~;

#필요한 것들..

. 총여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의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우선 지저분한 지금의 여학생 휴게실을 깨끗이 해야겠지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새로해야 하고.. 지원이 빠방하다면 소파도 새걸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탁자색을 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홈.. 또 생각이 안나네요... -_-;;

##급조한 기획안이라.. 엉망진창.‘ 첨이니깐 봐주셔용... 헤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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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메또래의 3월 4일 제안서와 관련하여 총여학생회의

보내는 사람: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

받는 사람:애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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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상 ‘탁아기구'의 제안에 관하여

애또래는 현재 총여학생회와는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Q 그러나 공간을 총여학생회와 함께

쓰고 있으며 그 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아 방학 때부터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논의의 결과를 3월 4일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때 받아 보았습니다. 일단 총여학생희

는 애또래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보다 ‘탁아기구'라는 형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애또래가 총여학생회의 ‘탁아기구'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집행부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구로의 인정을 바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집행부의 경우  .

집행부라고 칭할 때 이는 기본적으로 총여학생회의 다른 국과 함께 총여학생회 안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또래'는 총여학생회가 바뀔 때마다 그 총여학생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것

이 당연합니다. 예를 든 ‘복지국’의 경우에도 총학생회가 바뀔 때마다 복지국장이 바뀝니다. 사업

의 내용은 같더라도 푸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다를 수도 있

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총여학생회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2)특별기구의 경우

지금의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가 특별기구를 두는 것과 달리 특별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고

려하고 있는 바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경우에도 이번에 특별기

구를 총여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만을 인정하였으며 이것의 근거는 직선으로 인준을 받는다는데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애또래'가 지금 활동을 펼쳐내는 것을 볼

때 특별기구로 칭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총여학생회의 입장

애또래가 이제껏 해 왔던 ‘탁아운동'을 발제하신 대로 여성문제와 연관시켜 고민을 하시는 지점

이 있다면 이는 ‘자치단체’의 위상에 가장 걸맞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총여학

생회의 관계의 정식화는 ‘자치단체 총회'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풀어내고 있으며 이를 애또래가 같

이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애또래가 ‘육아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점이 놀이방 활동으로 귀착된다면 활동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아

리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